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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집중호우 대비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가동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배수장 375곳 가동하여 긴급 방류 실시 - 

사진설명 = 한국농어촌공사는 호우가 집중된 전남,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장 375곳을 가동하여 긴
급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위 사진은 전남 장흥군 고마 배수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평균 

105mm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1,568명의 인력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고 밝혔다. 

  특히, 호우가 집중된 전남,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375개 배수장을 운영하

는 등 호우로 인해 농업시설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신속한 배수체계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간 이번 호우는 한편으로 지난해

부터 장기간 가뭄으로 고통받은 남부지방에 단비가 되어 가뭄 해갈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는 “강풍과 폭우로 인한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

질 위험이 크므로 시설물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에 신경 써야 한다”며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

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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